
보험연구원(원장 김대식)은 한국리스크관리학회,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

으로 5월 31일(목)오후3시 12층 대회의실에서『국내 보험진입형태 다양화

:캡티브보험을 중심으로』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.이날 세미나는 우리

나라 보험산업의 선진화와 신시장 개척,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캡티브(자가

전속보험)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.

제1주제인「캡티브 도입 및 운영방안」발표자로 나선 김준호 위원(제주

금융포럼)과 김은갑 교수(이화여대,제주금융포럼)는 2009년 기준으로 세

계 1,500대 대기업 중 53%가 기업 캡티브를 설립·운영 중이며,연간 보험

료 규모도 5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캡티브를 통한 해

외기업의 보험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.

이들은 국내 보험 영업의 형태를 보존하며 재보험 시장 확대를 위한 방

안으로 해외기업에는 원보험 캡티브를 허용하나 국내기업은 재보험 캡

티브 만을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,1단계는 해외기업,2단계는 국내기업

및 공제기관을 대상으로 캡티브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.

캡티브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로 해외 기업의 보험유치가 가능하고 캡

티브를 통한 재보험 참여로 국내보유율 확대가 가능하며,공제 등 유사보

험기관의 캡티브 설립을 유도하여 유사보험기관의 부실화에 따른 소비자

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.또 국제자유도시로 조성 중인

제주도를 캡티브지역으로 육성하는 경우 10년간 총 1,945억원의 경제적

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.

한편 제2주제인「보험업 진입형태 다양화 방안-캡티브규제를 중심으

2012. 05. 31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공일자  담당자

홍보담당  연락처 총 4 매

제목: 보험산업 선진화를 위해 캡티브보험 도입해야



로」의 발표에 나선 이기형 금융정책실장(보험연구원)은 우리나라는 1963

년 보험업법 제정 이래 보험업의 진입형태(legalform)를 주식회사와 상호

회사로만 한정하여 캡티브보험 등과 같은 대체위험전가시장(Alternative

RiskTransfer)이 활성화 되지 못했다고 분석하였다.이로 인해 높은 리스

크 전가비용과 일반손해보험 상품혁신 부족,보험업을 이탈한 유사보험업

의 확대 등 부작용이 초래되었으므로 보험업의 다양한 진입형태를 허용할

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.소규모 보험회사나 캡티브 등 대체적인 리스크

전가시장 조성을 위해 특수보험업을 별도 정의하고,설립허가요건과 건

전성규제범위를 완화하고,영업종목 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규를

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.

이날 세미나에서는 이근창 교수(영남대학교)가 사회자로,오영수 박사(김

앤장 법률사무소),유지호 실장(보험개발원),이상헌 과장(제주도 특별자치

과장),이순재 교수(세종대학교),전남득 상무(대한재보험),정중영 교수(동

의대학교),제종옥 사무관(금융위원회)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.

붙임 :정책세미나 발표자료 각1부.끝.

 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http://www.kiri.or.kr 


